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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 온화한 남가주 기후이지만, 고지대에는 눈도 

내리고 얼음도 언다. 그래서 자동차도 겨울 나기 준

비를 해야 한다. 또 겨울에는 자동차 운행에도 더 신

경 써야 한다. 자동차가 추위를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

게 관리해야 하며 또, 겨울철 운전 요령에는 어떤 것

들이 있을까

▣ 차량 점검사항

■ 배터리

기온이 낮아지면, 자동차 배터리 성능이 떨어진다. 

그래서 평소에는 멀쩡하던 자동차가 추운 날씨에는 

시동이 잘 걸리지 않는 경우도 있다. 시동이 걸리지 않

을 때 무리하게 연속적으로 시동을 걸면 배터리의 수

명을 단축시킬 수 있다. 자동차 시동이 잘 안 걸리면 

3분 이상 기다려 배터리가 안정감을 찾게 한 후 15초 

간격으로 7~10초 정도 길게 시동을 거는 것이 바람직

하다. 꼭 시동 불량 상황에서뿐만 아니라, 기온이 낮

을 때는 시동을 걸고 2~3분 정도 공회전을 통한 예열 

과정을 거친 후 차를 움직이는 것이 좋다.

 또 겨울에는 시트 열선이나 뒤창 유리 열선, 히터 등 

소비 전력이 높은 전기 장치 사용량이 많아지기 때문

에 배터리 방전의 위험도 높아진다. 이 같은 배터리 이

상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배터리를 모포나 두툼

한 헌 옷 등으로 감싸 보온해주면 좋다. 실외보다 따

뜻한 개라지 등 실내 주차장을 이용하고, 보온 커버를 

씌우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배터리 단자도 청소해 주어야 한다. 배터리 사용기

간이 오래되다 보면 +,- 단자에 이물질(부식)이 생기

게 된다. 이물질은 배터리 충전을 방해하여 배터리 충

전 성능을 떨어뜨리므로 쇠 브러시나 헝겊 등으로 단

자를 청소 한 후 구리스를 도포하면 충전 효율이 좋

아져 배터리의 성능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다. 

 

■ 부동액과 냉각수

날씨가 영하로 내려가면 엔진의 열을 식혀주는 역

할을 하는‘냉각수’가 얼어붙을 수 있다. 자동차 냉

각수는 물과 부동액의 혼합 액체인데, 물의 비율이 

높을수록 어는 점도 높아지고, 냉각수가 얼면 냉각수 

라인이 동파될 수도 있다. 만약 여름철에 엔진 과열을 

막기 위해 냉각수에 물의 비율을 높였다면, 부동액과 

물의 비율을 5:5 정도로 맞춰주는게 좋다.

 

■ 전조등 

낮이 짧고 밤이 긴 겨울에는 자동차 전조등을 사용

하는 시간이 늘어난다. 따라서 운행 전에 미리 전조

등의 불빛을 확인해 고 전조등의 밝기를 점검해보아

야 한다. 일반적으로 자동차용 할로겐 전조등은 2~3

년 이상 사용했을 때부터 조명도가 약해지므로 정기

적으로 교체해 주면 야간 안전 운전에 도움이 된다.

 

▣ 겨울철 운전 팁

■ 잦은 급제동은 자제하기

눈길이나 빙판길을 운전할 때는, 풋브레이크보다는 

기어 단수를 낮춰 속도를 줄이는 엔진브레이크를 사

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또한 미끄러운 길에서는 항상 

타이어 그립(타이어가 땅을 움켜쥐는 힘, 접지력)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정지했다가 다시 출발할 때는 스

노우모드나 2단 출발을 통해 부드럽게 출발해야 미

끄러지지 않는다.

 

■ 히터는 시동을 건 후 3분 뒤에

겨울철 운전자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장비인 히터

는 시동 후 바로 작동시키는 것보다 3~5분정도 지난 

다음에 켜는 것이 좋다. 히터는 엔진 열을 이용하므로 

엔진의 온도가 올라가지 않은 상태에서 히터를 켜면 

오히려 외부의 차가운 바람이 유입된다. 따라서 자동

차에 올라 시동을 건 직후에는 시트 열선을 이용하면

서 3분 정도 기다렸다가 히터를 켜는 것이 실내 온도

를 높이는데 더 효과적이다.

 

비록 눈이나 빙판길을 운전할 기회가 거의 없는 남

가주라고는 하지만 안전한 겨울철 운전을 위해서는 

미리미리 준비를 해두어야 한다. 

“자동차도 추위를 탄다!” 겨울철 자동차 이용법 


